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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research compared the degrees of grandmothers’ subjective health status, depression, quality of life 
and conflict with their children between the grandmothers who take full charge of raising their grandchildren and the 
grandmothers who don’t and was being conducted to provide the basic data of arbitration for health improvement 
of grandmothers raising grandchildren. Methods: The study participants was 30 grandmothers who take full charge 
of raising the grandchildren and 30 grandmothers who don’t of grandchildren. Grandmothers’ subjective health sta-
tus, depression, quality of life and conflict with their children between the grandmothers was measured by measure-
ment tools developed by previous research. Data collecting were measured by self-report questionnaire.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by SPSS 23.0. Results: The depres-
sion score of grandmothers raising grandchildren was 26.60±12.04, which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19.57±7.04 grandmothers were not raising grandchildren (t=2.76, p=.008). Also the conflict score of between chil-
dren and grandmothers raising grandchildren was 30.70±10.72, which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22.43±6.40 between children and grandmothers were not raising grandchildren (t=3.63, p=.001). Conclusion: The 
results showed that a solution to intervene the depression and conflict with their children of the grandmother who 
raise their grandchildren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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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016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지속적으로 감

소하면서 국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가운데 2017

년 기혼여성의 취업률은 56%를 기록하며 여성의 경제활동 진

출은 증가하였다(Statistics Korea, 2017). 취업한 기혼여성의 

79.1%는 가정생활 병행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 중 29.2%는 자

녀양육 부담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Kim, 2012). 이에 따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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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서는 맞벌이 가구의 양육지원을 위해 육아휴직, 양육비 및 

양육기관 서비스, 민간 베이비시터 등 다양한 제도를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조부모를 통한 손자녀 양육이 63.6%로 아이

돌보미나 베이비시터보다 많아 조부모에 의한 양육 의존이 높

은 상황이다(Yu, 2014). 또한 만 2세 미만의 어린 자녀일수록 

시설보다는 개별양육을, 개별양육에서도 혈연관계의 조부모

를 가장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나(Yu, 2014) 조부모가 대리양육

자가 되어서 손자녀를 양육하는 역할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

다. 특히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 가운데 85.8%가 조모인 것

을 감안하면(Bae, 2007) 양육지원에서 있어서 자녀양육의 지

원자로서 조모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노년기는 노화에 동반되는 신체적 쇠퇴와 만성질환의 유병

률이 증가하는 시기로 중년기 후반이나 노년기에 접어들어 손

자녀를 양육하는 조모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어서 관절염과 골

다공증,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 외에 손자녀 양육 이후로 피

로, 다리불편, 관절 이상, 어깨통증, 요통 등의 신체적 불편 증상

을 경험한다(Nam, 2000). 또한 노년기에는 사회적, 신체적 상

실이 커짐에 따라 우울도 증가하는데 특히 여성노인의 우울은 

남성에 비해 외로움, 소외감 및 대인관계의 단절이 더 빈번하여 

심한 경우에 자살까지 초래하는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여겨

지고 있다(Cho, 2000). Jang (2009)의 연구의 경우, 손자녀 양

육 조모의 우울감 수준이 임상 기준점보다 높아 이들에 대한 관

심이 더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노인의 신체적 건강과 우울은 삶의 질과도 관련이 된

다. 노년기의 삶의 질은 삶의 만족, 건강상태와 기능 및 사회경

제적인 상태에 대한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로 노인의 전 생

애 삶을 반영하며 신체, 정신, 사회적 측면을 포함한 노인의 총

체적인 측면에 대한 이해로서 고려된다(Lee, 2006). 손자녀를 양

육하는 조모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양한데 Oh (2006)

의 연구에서는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가 양육 스트레스로 인해 

신체적 건강이 악화되고 심리 ․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함은 삶

의 질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고 하였으나 Chung (2010)의 연구

에서는 손자녀 양육 여부에 따른 조모의 건강상태나 생활만족

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또한 노인들이 성인자녀와의 관계에서 겪는 심한 갈등이나 

불만, 외로움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서적, 가치적 측면

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들의 

경우 손자녀 양육 방식에 관해 성인 자녀와의 의견과 가치관이 

다르다고 생각하며 갈등을 겪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되었다

(Oh, 2006). 

조모의 입장에서 손자녀 양육에 관하여 수행된 연구는 양

육부담감, 양육효능감, 양육 스트레스,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

향, 양육 경험, 삶의 질, 만족감 등이 있다(Chung, 2010; Jang, 

2009; Joung, 2014; Kim, 2010; Kwon, 2010; Oh, 2006). 그러

나 그 연구결과는 다양하며 특히 손자녀를 전적으로 양육하는 

조모와 손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조모의 건강 상태, 우울, 삶의 

질 및 자녀와의 갈등 정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비교 파악한 연

구는 찾기 힘들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손자녀를 전담하여 양육하는 조모와 손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조모를 대상으로 그들의 주관적 건강상

태, 우울, 삶의 질 및 자녀와의 갈등 정도를 전체적으로 파악하

고 비교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우선적인 대

리양육자로서 손자녀를 전적으로 양육하는 조모의 건강증진 

중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저출산 고

령 사회 속에서 여성노인들의 삶이 생산적이고 보람된 삶의 과

정이 되도록 여성노인과 관련된 정책과 연구뿐 아니라 조부모

의 손자녀 양육지원을 위한 서비스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

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손자녀를 전담하여 양육하는 조모와 손자

녀를 양육하지 않는 조모의 주관적 건강상태, 우울, 삶의 질 및 

자녀와의 갈등 정도를 파악하고 두 그룹 간 차이를 비교하는 것

이다.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손자녀 양육 여부에 따른 조모의 주관적 건강상태, 우울 

정도, 삶의 질, 자녀와의 갈등 정도를 비교한다.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의 주관적 건강상태, 우울 정도, 

삶의 질, 자녀와의 갈등 정도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조모의 손자녀 양육 여부에 따른 주관적 건강상

태, 우울, 삶의 질 및 자녀와의 갈등 정도를 파악하고 비교하기 

위한 비교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 N시의 10개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

는 조모를 편의표집 하였다. 대상자 선정 시 손자녀 양육 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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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연령이 60~70대이면서 손자녀와 동거하면서 돌봐주거나, 

따로 살더라도 일주일에 5일 이상,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전

담하여 손자녀를 돌보고 있는 경우로, 딸이나 며느리가 취업모

이고, 손자녀가 취학 전이고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경우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자로 선정

하였다. 손자녀 비양육 조모는 연령이 60~70대이면서 취학전

인 손자녀를 1명 이상 두었지만 직접 양육하고 있지 않는 조모

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자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한 최종 대상자는 손자녀 양

육 조모와 비양육 조모 각각 30명씩 총 60명이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단측 검정, 유

의수준 .05, 효과크기 .5로 산출하였을 때 .60의 검정력을 확보

할 수 있는 수준이다.

3. 연구도구

1) 주관적 건강상태

본 연구에서는 Sin과 Sin (2008)이 사용한 Speake, Cowart

와 Pellet의 Perceived Health Statue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5점 척도로서 ‘매우 좋다’ 

에 5점, ‘비교적 좋다’에 4점, ‘보통이다’에 3점, ‘비교적 나쁘다’

에 2점, ‘매우 나쁘다’에 1점을 주어 최저 3점에서 최고 15점으

로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하는 건강상태가 양호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95였다.

2) 우울

본 연구에서는 Jeon (1989)이 Zung의 우울척도를 여성노인

에게 적절하도록 수정 ․ 보완하여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1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4점 척도로서 ‘항상 그렇

다’에 4점, ‘대체로 그렇다’에 3점, ‘약간 그렇다’에 2점, ‘거의 그

렇지 않다’에 1점을 주어 최저 11점에서 최고 4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Jeon (1989)의 연구에

서 Cronbach’s ⍺는 .90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96이었다.

3) 삶의 질 

본 연구에서는 Jeon (2007)이 번안하여 사용한 Mekenna의 

노인용 삶의 질 척도(quality of life scale for the elderly) 도구

를 사용하였다. 노인용 삶의 질 척도는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고 건강하게 사는 노인들의 삶, 성공적인 노화에 

초점을 두어 개발되었다. 5가지 하위영역으로 삶의 질을 구성

하고 있는데 지역사회/사회관계, 긍정적인 건강 인지, 자원, 독

립, 방해를 측정한다. 이 도구는 4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5점 척도로서 ‘매우 그렇다’에 5점, ‘그렇다’에 4점, ‘보통이다’

에 3점, ‘그렇지 않다’에 2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을 주어 

방해는 역점수로 처리하고 최저 40점에서 최고 200점으로 점

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음을 의미한다. Jeon (2007)의 연구

에서 Cronbach’s ⍺는 .79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95였다.

4) 자녀와의 갈등

본 연구에서는 Choi (1991)가 개발한 24문항의 갈등 측정 

척도 중 모성간호학 교수의 자문을 구하여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의 갈등을 측정하는데 적정하다고 평가되는 15문항만을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3점 척도로서 각 문항은 갈등을 느끼

는 정도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에 3점, ‘그런 편이다’에 2점, 

‘아니다’에 1점을 주어 최저 15점에서 최고 4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갈등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는 .88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
는 .95였다.

4. 자료수집

본 연구자는 연구 시작 전에 기관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

(IRB No. 2010-033)을 받은 후 경기도 N시의 10개 아파트 단

지에서 본 연구자와 훈련받은 연구보조원이 직접 대상자들을 

찾아다니며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참여 동의를 구한 후 설문지

를 배부하였고, 자가 보고에 의해 또는 작성 시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연구자나 연구보조원이 설문을 읽어 주고, 응답의 내용

을 대신 작성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1년 2월 7

일부터 4월 8일까지였으며 총 60부를 배포, 수거하였고 모두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Statistics 23.0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손자녀 양육 조모와 비양육 조모의 일반적 특성 비교는 

빈도분석, x2 test, Fisher’s exact test를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손자녀 양육 조모와 비양육 조모의 주관적 건강상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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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삶의 질 및 자녀와의 갈등 정도 비교는 independent 

t-test로 분석하였다.

 손자녀 양육 조모의 주관적 건강상태, 우울, 삶의 질 및 자

녀와의 갈등 정도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 구 결 과

1. 손자녀 양육 조모와 비양육 조모의 일반적 특성 비교

대상자의 연령은 60~69세가 손자녀 양육 조모에서 20명

(66.7%), 손자녀 비양육 조모에서 22명(73.3%)으로 많았으며 

두 군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교육 수준은 손자녀 양육 조모

의 경우 초졸이 12명(40%)으로 가장 많았고 손자녀 비양육 조

모의 경우 초졸 10명(33.3%), 무학 8명(26.7%) 순으로 많았으

며 두 군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종교는 손자녀 양육 조모의 

경우 개신교 10명(33.3%), 불교 10명(33.3%)으로 많았고 손자

녀 비양육 조모의 경우 무교가 10명(33.3%), 불교가 8명(26.7%)

의 순으로 많았으며 두 군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결혼상태

는 기혼이 손자녀 양육 조모에서 21명(70%), 손자녀 비양육 조

모에서 23명(76.7%)으로 많았으며 두 군 간 유의한 차이는 없

었다. 동거형태는 손자녀 양육 조모의 경우 배우자와만 함께 

사는 경우가 12명(40%), 배우자와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가 8

명(26.7%)의 순으로 많았고 손자녀 비양육 조모의 경우 배우자

와만 함께 사는 경우가 22명(73.3%), 독거가 7명(23.3%)의 순

으로 두 군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월수

입은 손자녀 양육 조모에서 없음 8명(26.7%), 50만원 이하 8명

(26.7%)으로 많았고 손자녀 비양육 조모에서는 51~100만원이 

8명(26.7%)으로 가장 많았으며 두 군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자녀로부터 받는 용돈의 유무는 손자녀 양육 조모의 경우 있다 

16명(53.3%), 없다 14명(46.7%)이었고 손자녀 비양육 조모의 

경우 없다 16명(53.3%), 있다 14명(46.7%)으로 두 군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주거상태는 자가가 손자녀 양육 조모에서 24명

(80%), 손자녀 비양육 조모에서 20명(66.7%)으로 많았으며 두 

군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질병유무는 손자녀 양육 조모에서 

있다 22명(73.3%), 없다 8명(26.7%)이었고 손자녀 비양육 조모

의 경우 있다 15명(50%), 없다 15명(50%)이었으나 두 군 간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여가생활의 유무는 손자녀 양

육 조모에서는 안한다의 경우가 17명(56.7%)으로 많았고 손자

녀 비양육 조모에서는 한다의 경우가 18명(60%)으로 많았으나 

두 군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1). 

2. 손자녀 양육 조모와 손자녀 비양육 조모의 주관적 

건강상태, 우울, 삶의 질, 자녀와의 갈등 정도 비교 

손자녀 양육 조모와 비양육 조모의 주관적 건강상태 점수는 

각각 8.60±3.56점, 9.53±2.43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없었고(t=-1.19, p=.240), 삶의 질 점수에 있어서도 손자

녀 양육 조모 115.87±29.56점, 비양육 조모 128.83±21.81이었

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1.93, p=.058).

반면, 손자녀 양육 조모와 비양육 조모의 우울 점수는 각각 

26.60±12.04점, 19.57±7.04점으로 나타나 손자녀 양육 조모

의 우울 정도가 비양육 조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76, p=.008). 또한 자녀와의 갈등 정도도 

손자녀 양육 조모가 30.70±10.72점으로 비양육 조모 22.43± 

6.40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 

3.63, p=.001)(Table 2).

3. 손자녀 양육 조모의 주관적 건강상태, 우울, 삶의 질, 

자녀와의 갈등간의 상관관계

손자녀 양육 조모군에서 주관적 건강상태, 우울, 삶의 질 및 

자녀와의 갈등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주관적 건강상태

는 우울(r=-.72, p<.001) 및 자녀와의 갈등(r=-.50, p=.005)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 삶의 질과는 통계적으로 유

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79, p<.001).

또한 우울의 경우 삶의 질과는 음의 상관관계(r=-.86, p<.001), 

자녀와의 갈등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84, p<.001). 마

지막으로 삶의 질의 경우 자녀와의 갈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

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r=-.66, p<.001)(Table 3).

논 의

본 연구는 손자녀 양육 여부에 따른 조모의 주관적 건강상

태, 우울, 삶의 질 및 자녀와의 갈등 정도를 전체적으로 비교 파

악하고자 수행되었다.

첫째, 손자녀 양육조모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8.60±3.56점, 

손자녀 비양육조모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9.53±2.43점으로 손

자녀 비양육조모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양육조모의 주관적 건

강상태 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는 Jang (2009)의 연구에서 손자녀 양육 

조모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5점 만점에 평균 2.76점이었고 비양

육 조모의 점수 평균이 2.76점으로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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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Grandmothers’ by Raising Grandchildren or Not (N=60)

Characteristics Categories
Raising 

grandmothers (n=30)
Non-raising 

grandmothers (n=30)  x2 (p)
n (%) n (%)

Age (year) 60~69
70~79

20 (66.7)
10 (33.3)

22 (73.3)
 8 (26.7)

 0.317 (.779)

Education level No education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University

 7 (23.3)
12 (40.0)
 7 (23.3)
2 (6.7)
2 (6.7)

 8 (26.7)
10 (33.3)
 7 (23.3)
 3 (10.0)
2 (6.7)

 0.709 (.984)†

Religion None
Christianity
Buddhism
Catholic
Etc.

 8 (26.7)
10 (33.3)
10 (33.3)
2 (6.7)
0 (0.0)

10 (33.3)
 7 (23.3)
 8 (26.7)
 4 (13.3)
1 (3.3)

 2.593 (.676)†

Marital status Married
Bereavement
Divorce
Separation

21 (70.0)
 7 (23.3)
1 (3.3)
1 (3.3)

23 (76.7)
 7 (23.3)
0 (0.0)
0 (0.0)

 1.997 (.878)†

Cohabitation Husband+Children
Husband
Children
Relation
Alone

 8 (26.7)
12 (40.0)
 6 (20.0)
1 (3.3)
3 (10)

1 (3.3)
22 (73.3)
0 (0.0)
0 (0.0)

 7 (23.3)

16.879 (.001)†

Family monthly income
(10,000 won)
(without pocket money 
received from an adult child)

None
≤50
51~100
101~150
151~200
201~250
≥251

 8 (26.7)
 8 (26.7)
 6 (20.0)
2 (6.7)
2 (6.7)

 3 (10.0)
1 (3.3)

 5 (16.7)
 5 (16.7)
 8 (26.7)
2 (6.7)

 5 (16.7)
 4 (13.3)
1 (3.3)

 3.443 (.813)†

Pocket money received from 
an adult child

No
Yes

14 (46.7)
16 (53.3)

16 (53.3)
14 (46.7)

 0.267 (.797)

Housing status Own house
Rental house
Rented apartment
Children's house

24 (80.0)
 3 (10.0)
2 (6.7)
1 (3.3)

20 (66.7)
 9 (30.0)
1 (3.3)
0 (0.0)

 4.617 (.178)†

Disease status No
Yes

 8 (26.7)
22 (73.3)

15 (50.0)
15 (50.0)

 3.455 (.110)

Leisure life No
Yes

13 (43.3)
17 (56.7)

18 (60.0)
12 (40.0)

 1.669 (.301)

†Fisher's exact test.

한 차이가 없었던 결과와 일치하였다. 반면, 조부모 양육자들

은 손자녀를 돌보는 동안 신체 건강상의 변화를 겪었고 손자녀

를 키우지 않는 조부모들보다 건강 문제를 더 많이 호소하였으

며(Musil & Ahmad, 2002), 손자녀 양육 경험에 대한 조부모 

대상 질적 연구에서 손자녀 양육 이후 건강 상태가 나빠졌고 신

체적 고통을 겪었다는 결과(Kim, 2006; Kim, 2007)와는 다르

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손자녀들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어 대체적으로 신체적, 시간적 여유가 있는 조모들을 대상

으로 하였기에 영유아 손자들처럼 신체적이 돌봄과 양육이 전

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들의 경우에 지각

되는 신체적 건강상태와는 다를 수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Kwon, 2007). 추후 손자녀의 연령 및 발달 특성에 따른 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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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Grandmothers' Subjective Health Status, Depression, Quality of Life, and Conflict with Their Children
(N=60)

Variables
Raising

grandmothers
Non-raising

grandmothers t p
 M±SD  M±SD

Subjective health status  8.60±3.56  9.53±2.43 -1.19 .240

Depression  26.60±12.04 19.57±7.04 2.76 .008

Quality of life 115.87±29.56 128.83±21.81 -1.93 .058

Conflict with their children  30.70±10.72 22.43±6.40 3.63 .001

Table 3. Correlation among Subjective Health Status, Depression, Quality of life, and Conflict with Their Children of Grandmothers
Who are Raising Their Grandchildren (N=30)

Variables
Subjective health status Depression Quality of life Conflict with their children

r (p) r (p) r (p) r (p)

Subjective health status 1 -.72 (＜.001) .79 (＜.001) -.50 (.005)

Depression 1 -.86 (＜.001) .84 (＜.001)

Quality of life 1 -.66 (＜.001)

Conflict with their children 1

의 양육 부담과 건강상태를 파악해 보거나 기관에 의존하지 않

고 전적으로 조모에 의해 개별양육을 하고 있는 조모의 건강상

태를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둘째, 손자녀 양육조모의 우울 점수는 26.60±12.04점, 비양

육조모의 우울 점수는 19.57±7.04점으로 손자녀 양육조모의 

우울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손자녀

를 양육하는 조모의 37%가 우울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손자녀

를 양육하지 않는 조모에 비해 높은 수치였다는 선행연구결과

와 일치한다(Fuller & Minkler, 2000). 반면 손자녀 양육 조모

의 우울감에 대해서 일반여성노인과 비교를 한 Jang (2009)의 

연구에서 양육에 참여하지 않는 여성노인의 우울감은 7.56점,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조모의 우울감은 7.17점으로 나타나 

두 집단의 우울감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아니었

다. 그러나 두 집단 모두 임상적 우울감의 절단점인 6.7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노년기 여성의 우울정도를 파악하고 우울

을 감소시키기 위한 중재가 필요함을 보였다. 특히 손자녀 양

육을 하는 조모에게 있어서는 자녀와의 갈등, 양육 부담 등 우

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이 모두 요

구된다(Kim, 2001). 

셋째, 손자녀 양육조모의 삶의 질 점수는 115.87±29.56점, 

비양육조모의 삶의 질 점수는 128.83±21.81점을 나타내어 비

양육조모의 삶의 질 정도가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손자녀 

양육 경험이 없는 경우가 손자녀의 양육 경험이 있는 경우보다 

삶의 만족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많이 느꼈고,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가 양육 스트레스로 인해 신체적 건강이 악화되

고 심리 ․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함으로 인해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결과와는 다르다(Lee, 2006; Oh, 2006). 손

자녀 양육 여부보다는 지각되는 건강상태가 조모의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제시된 연구결과(Chung & Kim, 2010; 

Joung & Yi, 2014)를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는 손자녀 양육과 

비양육 조모 간에 주관적 건강상태가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두 

집단 모두 주관적 건강상태를 보통 정도로 지각했던 점을 감안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손자녀를 전적으로 양육하면서 

친구나 이웃과의 접촉이 감소하면서 초래되는 사회활동의 감

소는 조모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기도 하였는데(Kim, 2005) 본 

연구에서는 손자녀가 어린이집에 있을 동안 사회적 왕래가 가

능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는 점과 손자녀 양육 조모와 

비양육 조모 간에 여가 생활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특성

을 참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손자녀 양육조모의 자녀와의 갈등 정도는 30.70± 

10.72점, 비양육조모의 자녀와의 갈등 정도는 22.43±6.40점으

로 손자녀 양육조모의 자녀와의 갈등 정도가 비양육 조모의 자

녀와의 갈등 정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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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취업모와 조모의 관계가 좋지 않다고 지각한 경우가 49.9%

였던 결과(Kim, 2013), 손자녀 양육 조모와 취업모의 양육 갈

등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Kim, Song, & Lee, 2015)처럼 

손자녀 양육으로 인해 자녀와의 갈등이 생길 수 있음을 보여주

는 결과이다. 자녀와의 갈등의 요인으로는 손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감, 경제적인 부담, 손자녀 양육의 기간, 지지 체계의 부족 

등이 제시되고 있으며(Bae, Rho, & Kweon, 2008; Kim, 2001; 

Kim, Seong, Paeng, Choi, & Choi, 2011) 자녀와의 유대관계 

부족, 가치관의 갈등, 다른 가족과의 갈등도 자녀와의 갈등의 

요인으로 확인된 바 있다(Kim & Seo, 2007). 따라서 손자녀 양

육 조모의 자녀와의 갈등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며, 자녀와의 

갈등을 줄이기 위한 중재에 있어서는 단순히 신체적, 경제적 

부분 뿐 아니라 자녀와의 유대 관계와 가치관의 공유와 이해에 

대한 측면을 함께 다루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살펴볼 때 손자녀 양육 조모와 

비양육 조모의 우울 정도와 자녀와의 갈등정도가 손자녀 양육

조모에게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손자녀 양육조모의 우울과 자녀와의 갈등 관리를 위한 구체적

인 간호중재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손자

녀 양육 조모의 자녀와의 갈등 정도가 높은 경우에 우울이 높았

으며, 우울 정도는 주관적 건강상태 및 삶의 질과 음의 상관성

을 보였으므로, 손자녀 양육 조모의 자녀와의 갈등과 우울 정도

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재는 나아가 노년기의 건강

과 삶의 질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으로도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일개 지역의 소수의 조모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

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연구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에 대해 고려하지 못한 제한이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좀 더 넓은 지역과 많은 표본 수로 확

대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며 손자녀 양육 여부에 따른 비교를 함

에 있어서 손자녀 양육 조모의 조건을 보다 집중적인 보살핌이 

필요한 영유아기의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조모를 대상으로 

하여 반복 연구를 시도할 수 있겠다. 또한 조모와 성인 자녀간

의 갈등 연구에 있어서 조모와 성인 자녀 쌍방을 대상으로 갈등

을 연구하여 그 차이가 무엇이며 어느 정도인지를 밝히는 연구 

즉, 손자녀 양육을 전담하는 조부모의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와 더불어 자녀 양육을 조부모에게 의지하는 취업모의 갈

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비교 연구와 나아가 이런 갈등의 완

화를 위한 교육 및 간호중재의 개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

로 생각한다. 

결 론  및  제 언

본 연구는 손자녀를 전담하여 양육하는 조모와 손자녀를 양

육하지 않는 조모를 대상으로 그들의 주관적 건강상태, 우울, 

삶의 질 및 자녀와의 갈등 정도를 파악하고 비교하여 손자녀 양

육 조모의 건강증진을 위한 중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가 손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조모보다 우울이 더 높고 자녀와의 갈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손자녀를 돌보

는 조모의 우울에 대한 다양한 변인을 분석하는 연구와 손자녀

를 돌보는 조모와 성인 자녀와의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나아가 손자녀 양육 조모의 우

울과 자녀와의 갈등을 줄이기 위한 교육 및 중재의 개발을 제

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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